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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삼락·화명생태공원에추가파크골프장논란
115홀 이어 45홀 추진...부산환경회의 “생태계 파괴 우려,철회해야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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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산지역 환경단체들이 삼락·화명 생태공원에 새로 들어설 골프장 계획 철회를 요구했

다.

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는 낙동강 둔치인 삼락·화명생태공원에 45홀의 신규 골프시설을

추진 중이다.삼락생태공원 29-41번지 7300㎡, 29-66번지 8000㎡와 화명생태공원 17

18번지 7300㎡의 면적에 각각 18홀, 27홀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이다.국

비 등의 지원을 받아 현재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.

낙동강 생태공원 내엔 이미 5곳(14만8004㎡)에 117홀에 달하는 골프장이 존재한다.여

기에다 또 2만2000㎡의 면적에 달하는 골프장을 추가로 만든다는 것인데 환경단체의

반발이 만만치 않다.부산시 낙동강관리본부 측은 <오마이뉴스>에 "여러 의견을 수렴해

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,아직 계획단계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"고 밝혔다.

그러나 24일 부산시청을 찾아 항의 입장을 전달한 부산환경회의는 "낙동강 하구의 지속

▲ 부산지역 30여개 환경 시민단체로 이루어진 부산환경회의가 24일 부산시청 광장에서 삼락,화명생태공원 파크골
프장 추가 조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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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능성이 확보까지 모든 개발사업을 중단해야 한다"고 주장했다.부산환경회의는 부산

환경운동연합,부산생명그물,부산녹색연합,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등 부산지역

30여개 환경·시민단체로 꾸려진 연대체다.

이들 단체는 "골프장은 낙동강 하구 둔치의 생태계를 훼손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"며 "지

리적으로도 맹꽁이,대모잠자리,가시연 등 멸종위기종과 철새 서식지가 인근에 있다"고

피해를 우려했다.강미애 부산환경회의 공동대표는 "낙동강 보존을 위해 혈세를 투입,

마스터플랜을 세웠다더니 골프장이 웬 말이냐"며 "이런 시설은 낙동강과 하구의 생태계

를 보전하는 계획이 될 수 없다"고 말했다.

하천 관련전문가도 주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마구잡이식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고 조

언한다.주기재 부산대 생명과학과 교수는 "4대강 사업 이후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둔

치에 우후죽순 골프장 등이 들어섰다"며 "이런 누더기 개발을 하려면 차라리 그냥 그대

로 내버려 두는 것이 더 낫다"고 지적했다.그는 "그렇지 않으면 이후 훼손된 낙동강의

생태계를 복구하는 데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할 수 있다"고 경고했다.


